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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크리스티 노엄 미 국토안보부(DHS) 장관이 

최근 연방 이민법 집행 과정에서 미국 시민

들에게도 시민권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다고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엄 장관은 1월 15일 백악관 인근 기자회

견에서 이민단속국(ICE) 요원들이 특정 단

속 대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분을 확

인하고 “왜 거기에 있는지”를 물을 수 있

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미네소타주에서 이

민단속 중 일부 미국 시민들이 신분 확인을 

요구받았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노엄 장관은 “우리는 항상 표적 단속을 

하고 있다”며, “단속 대상자 주변에 있는 

개인들에게 그들이 누구이며 왜 거기에 있는

지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노엄 국토 장관, ICE 작전 중 미국 
시민에도 시민권 증명 요구 가능

 ▶▶6면으로 계속

매사추세츠 건강보험 사전 승인 대폭 폐지… 소비자에게 무엇이 달라지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매

사추세츠가 의료보험 사전 승인 제도를 대폭 

손질하며, 비용을 절감하고 보험 심사로 치료

가 늦어지는 구조를 개혁한다. 지금껏 미국 의

료제도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개선하는 시도

가 한 번도 없었다는 점에서 힐리 주지사의 첫

걸음은 작지만 큰 의미를 갖는다.  

모라 힐리 주지사는 14일 필수 의료서비스

에 대해 건강보험 사전 승인(prior authoriza-

tion) 제도를 폐지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의

료 서비스를 더 빠르고 쉽게, 그리고 더 저렴

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매사추세츠주 보험부(Division 

of Insurance, DOI)는 주 전반의 사전 승인 규

정을 개정해 응급 및 긴급 진료, 1차 진료, 만

성질환 관리, 작업치료와 물리치료, 일부 처방

약 등에 대해 보험사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지 

않도록 했다.  

사전 승인 제도는 의사가 특정 치료나 약을 

제공하기 전 보험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

차로, 수일에서 길게는 수  ▶▶12면으로 계속

응급 및 필수 진료 승인 절차 없애고, 보험 변경 시 치료 연속성 보장  
MA주 의료개혁 첫시도… 미 의료제도 본질 개혁은 아니지만 큰 의미  

<전체 기사 읽기>

모라힐리 주지사가 지금까지 원성이 자자했던 건강보험 사전승인제도를 필수 의료서비스에서 폐지하며 의료제도 개혁의 첫발을 내딛었다. 이번 개편으로 사전승인으로 인한 지연과 행정비용도 줄
이게 될 전망이다

<전체 기사 읽기>

이제 시민권자도 시민권 증명서 지참해야 하나 

https://bostonkorea.com/news/%EB%A7%A4%EC%82%AC%EC%B6%94%EC%84%B8%EC%B8%A0-%EA%B1%B4%EA%B0%95%EB%B3%B4%ED%97%98-%EC%82%AC%EC%A0%84-%EC%8A%B9%EC%9D%B8-%EB%8C%80%ED%8F%AD-%ED%8F%90%EC%A7%80-%EC%86%8C%EB%B9%84%EC%9E%90%EC%97%90%EA%B2%8C-%EB%AC%B4%EC%97%87%EC%9D%B4/
https://bostonkorea.com/news/%EB%85%B8%EC%97%84-%EA%B5%AD%ED%86%A0-%EC%9E%A5%EA%B4%80-ice-%EC%9E%91%EC%A0%84-%EC%A4%91-%EB%AF%B8%EA%B5%AD-%EC%8B%9C%EB%AF%BC%EC%97%90%EB%8F%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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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프리미엄 프로세싱 수수료 인상…
3월 1일부터 적용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이

유로 비자 프리미엄 프로세싱 수수

료를 인상한다. 미 국토안보부는 1월 

9일 발표한 최종 규정을 통해, 이민

국의 프리미엄 심사 서비스 요금을 

오는 3월 1일부터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2023년 6월부터 2025

년 6월까지의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것으로, ‘USCIS 안정화법’에 따

라 2년마다 물가에 맞춰 수수료를 조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이번 인상으로 신청 종류에 따

라 과거 수수료보다 $95에서 최대 

$150까지 오르게 된다.  

국토안보부와 이민국은 이번 수수

료 인상을 통해 확보되는 재원을 프

리미엄 심사 서비스 유지, 심사 절차 

개선, 적체된 신청서 처리, 전반적인 

이민 및 귀화 심사 서비스 강화에 사

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는 “프리미엄 서비스의 실질 가치

를 유지하기 위해 수수료는 지속적

으로 물가를 반영해 조정될 것”이

라고 밝혔다. 

새 수수료는 2026년 3월 1일 이후 

접수되는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

부터 적용된다. 신청자는 반드시 I-

907 양식, 즉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

서를 제출해야 하며, 접수일 기준으

로 인상된 요금이 적용된다. 

프리미엄 프로세싱은 일반 심사보

다 빠른 결정을 원하는 신청자를 위

한 제도로, 주로 취업 및 유학 관련 

비자 신청자들이 이용한다. 대상에

는 비이민 취업비자 청원서(I-129), 

취업이민 청원서(I-140), 체류 연장 

또는 신분 변경 신청서(I-539) 등이 

포함된다. 

심사 기간은 대부분의 경우 15영

업일 이내에 결정이 내려지지만, 취

업허가 신청서(I-765)는 최대 30영

업일이 소요될 수 있다. 유학생 신분 

전환과 관련된 일부 I-539 신청(F-1, 

F-2, M-1, M-2, J-1, J-2)은 최대 30

일, 국가이익면제(E21)나 다국적 기

업 임원·관리자(E13) 카테고리의 

I-140 신청은 최대 45일까지 걸릴 수 

있다. 

이번 조치는 H-1B, F-1, O-1 등 

주요 취업·유학 비자를 준비 중인 

신청자들에게 직접적인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프리

미엄 프로세싱을 통해 일정과 취업 

및 학업 시작 시점을 맞추려는 신청

자들은 변경된 수수료와 시행 시점

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https://www.uscis.gov/news-

room/alerts/uscis-to-increase-

premium-processing-fees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국무부 75개국 국민 이민심사 
전면 중단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 국무부가 공적 부조

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한 75개국 국민에 대해 이민 비자 

심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AP가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는 1월 14일 성명을 

통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지

시에 따라 해당 국가 출신 신청자

들의 이민 비자 처리 절차를 오는 

1월 21일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발동된 

‘공적 부담(public charge)’ 기

준 강화 행정 조치의 연장선에 따

른 것이다. 

국무부는 이민자가 미국 내에

서 복지나 공공 혜택에 의존할 가

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비자 

발급을 제한하도록 영사들에게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광이나 단기 체류를 위한 비이

민 비자, 즉 관광·상업용 비자는 

이번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다. 

국무부는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국민의 부를 빼내

는 방식으로 이민 제도를 악용해 

온 관행에 종지부를 찍고 있다”

며 “75개국에 대한 이민 비자 심

사는 외국인의 복지 수급을 사전

에 차단하기 위한 절차 재검토가 

이뤄질 때까지 일시 중단된다”

고 밝혔다. 

중단 대상 국가 명단에는 러시

아, 이란,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해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이 포함된 

것으로 국무부는 전했다. 구체적

인 전체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AP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

프 행정부는 이미 아프리카 국가

들을 중심으로 수십 개국 국민에 

대해 이민·비이민 비자 발급을 

대폭 제한해 왔으며, 이번 조치는 

그 흐름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AP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미국 이민 정책 전반에서 ‘공적 

부담’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

하겠다는 행정부의 기조를 분명

히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H-1B, F-1, O-1 비자 등 물가 상승 반영해 비용 인상

https://bostonkorea.com/news/%EB%AF%B8%EA%B5%AD-%EB%B9%84%EC%9E%90-%ED%94%84%EB%A6%AC%EB%AF%B8%EC%97%84-%ED%94%84%EB%A1%9C%EC%84%B8%EC%8B%B1-%EC%88%98%EC%88%98%EB%A3%8C-%EC%9D%B8%EC%83%813%EC%9B%94-1%EC%9D%BC%EB%B6%80%ED%84%B0-%EC%A0%81%EC%9A%A9/
https://bostonkorea.com/news/%EA%B5%AD%EB%AC%B4%EB%B6%80-75%EA%B0%9C%EA%B5%AD-%EA%B5%AD%EB%AF%BC-%EC%9D%B4%EB%AF%BC%EC%8B%AC%EC%82%AC-%EC%A0%84%EB%A9%B4-%EC%A4%91%EB%8B%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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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루 기승,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 전역서  
'극히 높음' 수준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이번 겨울 플루에 대한 경계심

을 늦추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스톤글로브는 13일 매사추세츠 주 

전역이 최근들어 최악의 플루시즌

을 겪고 있으며 로드아일랜드, 뉴햄

프셔 등도 매사추세츠 못지 않는 플

루시즌을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사추세츠주 보건부에 따르면 

플루 유사 증상을 보고한 환자 비율

은 지난해 12월 28일로 끝난 주에 

12%를 약간 웃돌다가, 1월 3일로 끝

난 주에는 11% 아래로 떨어졌다. 질

병통제예방센터는 버몬트를 제외한 

모든 뉴잉글랜드 주에서 플루 활동 

수준을 ‘극히 높음’으로 분류했

다. 

매사추세츠주 보건부 감염병·과

학실험국의 의료 책임자인 래리 매

도프 박사는 “수치가 내려갔다고 

해서 다시 오르지 않는다는 뜻은 아

니다”라며 “일부 시즌에서는 하

락 뒤 또 한 차례 상승이 나타난다”

고 말했다. 

이번 플루 시즌으로 인한 매사추

세츠 사망자는 현재까지 66명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어린이는 4명이

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점의 33명보

다 두 배에 달한다. 베스 이스라엘 디

코니스 메디컬 센터 바이러스·백

신 연구소의 댄 바로우치 소장은 “

매사추세츠에서 소아 플루 사망이 

한동안 드물었는데, 올해는 분명히 

증가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매우 심각한 플루 시즌으로 전개되

고 있다”고 평가했다. 

매도프 국장은 이번 조기 급증의 

배경으로 인플루엔자 A H3N2 가 원

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

브클레이드 K’로 불리는 새로운 

변이가 면역 회피 성향을 보인다는 

점이 주목된다. 바로우치 소장은 이 

변이가 면역계가 인식하는 부위에 

여러 변이를 포함해 백신이나 과거 

감염으로 형성된 항체를 부분적으

로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

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문가들은 

플루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거듭 강

조하고 있다. 영국 자료에 따르면 이

번 시즌 플루 백신은 소아 입원을 

70%에서 80%까지, 성인 입원은 30%

에서 40%까지 예방하는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제 접종

률은 낮아졌다. 매사추세츠주에서

는 현재 플루 백신을 맞은 주민이 약 

35%로, 지난해 같은 시점의 37%보

다 줄었다. 

병원 현장에선 플루의 급증이 크

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매스

(UMass) 메모리얼 메디컬 센터에

서는 지난해 10월 초 이후 현재까지 

플루 양성 판정이 2,615건에 달해, 지

난 시즌의 거의 두 배로 늘었다. 이 

병원 응급의학과의 티모시 보드먼 

전문의는 “현재 응급실 방문 환자

의 약 20%가 플루와 관련돼 있다”

며 “하루 동안 접하는 모든 응급 상

황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비율”이

라고 말했다. 

의료진은 인플루엔자 A 유행이 

진정되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고 본

다. 플루 시즌은 보통 두 단계로 전개

되며, 2월과 3월에는 인플루엔자 B

가 뒤따라 확산하는 경우가 많기 때

문이다. 여기에 코로나19나 RSV가 

다시 유행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보건 당국은 손 씻기와 사람이 붐

비는 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증상

이 있을 경우 외출을 삼가는 기본 수

칙이 전파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

고 강조한다. 대부분의 플루는 가정

이나 긴급진료센터에서 치료가 가

능하지만, 호흡 곤란이나 흉통, 의식 

혼란, 입술이나 손가락이 푸르게 변

하는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응급

실을 찾아야 한다. 

<전체 기사 읽기>

장명술 Myong Sool  Chang 

한새벽 SaeByuk Han   
박현아 HyunAh Park 
김유림 Yulim Kim 
 

정한웅 HanWoong Chung 

 

정한웅 HanWoong Chung 
김수정 Soojung Kim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곽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사업국
617-955-9112

제휴업체   연합뉴스  미신협 회원사  세한언 회원사  

옆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https://bostonkorea.com/news/%ED%94%8C%EB%A3%A8-%EA%B8%B0%EC%8A%B9-%EB%A7%A4%EC%82%AC%EC%B6%94%EC%84%B8%EC%B8%A0-%EB%89%B4%ED%96%84%ED%94%84%EC%85%94-%EB%A1%9C%EB%93%9C%EC%95%84%EC%9D%BC%EB%9E%9C%EB%93%9C-%EC%A0%84%EC%97%AD%EC%84%9C-%EA%B7%B9%ED%9E%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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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에 이어서

모기지 족쇄 풀려, 주택 시장 숨통 트이나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미국 주택시장을 짓눌러 왔던 

강력한 요인 중 하나인 이른바 ‘모

기지 락인(Lock-in) 효과’가 서서

히 풀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최

근 미국에서는 모기지 금리가 6%를 

넘는 주택 보유자가 팬데믹 시기 3% 

미만의 초저금리 대출을 유지하고 

있는 보유자 수를 처음으로 넘어섰

다. 이는 초저금리 대출을 포기하기 

싫어 집을 팔지 않던 흐름이 점차 바

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

된다. 

그동안 주택 소유자들은 2021년 이

전에 확보한 3% 미만의 저금리 대출

을 잃고 6%대 금리로 갈아타는 것을 

꺼리며 매물을 내놓지 않았다. 이로 

인해 매물 부족이 심화되고 집값이 

급등하는 ‘모기지 락인 효과’가 

미국 주택시장의 핵심 구조적 문제

로 지적돼 왔다. 

부동산 앱 리벤처(Reventure)의 

최고경영자 닉 걸리는 모기지 금리

가 구조적으로 더 높은 수준에서 형

성되는 것이 오히려 주택시장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며, 시간이 갈수록 

락인 효과가 약화되고 매물이 늘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레드핀(Redfin)의 수석 이코

노미스트 대릴 페어웨더는 이러한 

변화가 단기간에 큰 시장 반전을 가

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

다. 그는 4% 미만 금리 보유자까지 

사실상 ‘락인 상태’로 봐야 한다

며, 이 현상이 주택시장에 중요한 변

수로 작용하는 데에는 앞으로도 4년

에서 5년은 더 걸릴 수 있다고 말했

다. 

실제로 조사기관 뱅크레이트에 따

르면, 미국 성인의 54%는 어떤 금리 

수준에서도 집을 팔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약 3분의 1은 모

기지 금리가 6% 미만이어야 매도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컬럼비아 비즈니스스쿨의 부

동산 전문가 토마시 피스코르스키는 

전체 주택의 약 40%는 모기지 자체

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택 거래 

부진과 집값 상승의 원인을 락인 효

과 하나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고 분

석했다. 그는 인건비와 건설비 상승 

등 인플레이션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2026년 주택시장 전망은 엇갈린다

. 리얼터닷컴(Realtor.com)은 기존 

주택 거래가 소폭 증가하고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고, 질로우

(Zillow)는 거래량 증가와 함께 가격

이 완만하게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전국부동상중개인연합(Na-

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는 기

존 주택 판매가 두 자릿수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설령 락인 효과가 빠

르게 약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바로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주택시

장 부담이 완화되기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

통된 진단이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617.949.1766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요원

에 의해 미국 시민이 사망한 사건

과 맞물려 더욱 큰 논란을 낳고 있

다. 지난주 한 ICE 요원이 37세의 

미국 시민 르네 니콜 굿을 사살한 

사건은 전국적인 비판과 시위를 

촉발했다.  

최근 수주 동안 미니애폴리스 

등지에서 ICE 단속을 지켜보거

나 항의 시위에 참여한 시민과 법

률 참관인들이 연방 요원으로부

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거나 일

시적으로 억류됐다가 풀려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영상

에서는 시민들이 “미국 시민은 

신분을 증명할 의무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장면도 포착됐

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

월 행정명령을 통해 이민자들에

게 비자나 영주권 등 합법 체류 신

분증을 상시 소지하도록 요구했

다. 이 이민자 등록법( Alien 

Registration Act)은 오래전부터 

존재했지만, 이를 실제적으로 집

행 단속하는 사례는 드믈었다.  그

러나 최근 들어 강하게 집행되면

서 시민들까지 단속 현장에 휘말

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그러나 수정헌법 4조에 따르면 

법 집행관들은 합리적 범죄 혐의

나 체포 및 티켓 발부 사유가 없이 

신분증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미국 

시민에게는 신분증이나 시민권 

증명서를 상시 휴대할 법적 의무

가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단속 현

장에서 신원 확인을 거부할 경우 

체포 등 더 강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노엄 장관의 이번 발언은 연방 

이민 정책과 집행 방식에 대한 논

쟁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

국은 시민권자도 자신의 신분을 

증명해야 하는 안심할 수 없는 상

황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

하다.  

editor@bostonkorea.com

노엄 국토 장관, ICE 작전 중 미국 
시민에도 시민권 증명 요구 가능모기지 6% 주택 소유자가 3% 소유자 넘어서 

락인효과 약화로 매물늘어 주택거래 증가 전망  

https://bostonkorea.com/news/%EB%AA%A8%EA%B8%B0%EC%A7%80-%EC%A1%B1%EC%87%84-%ED%92%80%EB%A0%A4-%EC%A3%BC%ED%83%9D-%EC%8B%9C%EC%9E%A5-%EC%88%A8%ED%86%B5-%ED%8A%B8%EC%9D%B4%EB%8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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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cy 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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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vian Yu
617.935.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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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522.8979
xiangu2022@gmail.com

Lu Ji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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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anglubox@gmail.com

John Tran
617.406.9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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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e@bostonpremierrealt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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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da@bostonpremierrealty.com

Jun 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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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y 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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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stal W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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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의 대표

적인 식료품 체인 마켓바스켓(Mar-

ket Basket)이 2025년 미국 슈퍼마켓 

업계 순위에서 2위를 차지했다. 지난

해에 이어 2년 연속 2위다. 최근 경영

권 분쟁이라는 잡음이 있었지만, 소

비자들의 평가는 여전히 높았다는 

분석이다. 

영국계 유통 분석업체 던험비

(Dunnhumby)가 1월 9일 발표한 연

례 미국 슈퍼마켓 순위에 따르면, 텍

사스 기반 체인 H-E-B(H-E-B)가 

다시 1위를 차지했고, 위스콘신의 우

드맨스(Woodman’s)가 새롭게 3

위에 올랐다. 우드맨스는 이번 조사

에서 처음 포함되며 코스트코

(Costco)를 제쳤다. 이번 순위는 고

객 설문조사와 재무 성과를 종합해 

81개 슈퍼마켓 체인을 대상으로 산

정됐다. 

던험비는 2025년 조사에서 마켓바

스켓 고객들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평가했다. 가장 큰 강

점으로는 ‘항상 낮은 가격’ 전략

이 꼽혔다. 소비자들은 가격 경쟁력 

외에도 매장 내 상품의 다양성, 직원

들을 배려하는 기업 문화, 자체 브랜

드 상품의 품질을 긍정적으로 평가

했다. 반면 모바일 앱이나 온라인 쇼

핑 등 디지털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은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됐다. 

상위권에 오른 체인들의 공통점

도 눈길을 끈다. 1위부터 3위까지의 

체인은 모두 상장기업이나 사모펀

드 소유가 아니다. 우드맨스는 직원 

소유 구조이고, 마켓바스켓은 단일 

가문이 소유하고 있다. H-E-B 역

시 가족이 지배권을 유지하는 구조

다. 4위와 5위는 각각 코스트코와 알

디(Aldi)가 차지했다. 

마켓바스켓은 최근 소유 구조를 

둘러싼 갈등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

사회는 지난해 최고경영자 아서 T. 

디몰라스(Arthur T. Demoulas)를 

해임했고, 그는 델라웨어 법원에 소

송을 제기해 복귀를 시도하고 있다. 

회사 지분은 그의 자매들이 60%를 

보유하고 있으며, 디멀라스는 28%

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해임

이 경영 성과와 무관하다고 주장하

고 있다. 

이번 가족 간 분쟁은 2014년과 같

은 대규모 혼란으로 이어지지는 않

았다. 당시에도 디멀라스가 해임되

자 직원과 고객들이 대규모 항의에 

나섰고, 그는 같은 해 가족 간 합의를 

통해 복귀한 바 있다. 이번에는 매장 

운영 차질이나 광범위한 불매 운동

으로 확산되지는 않았다. 

던험비의 고객 설문조사는 2025년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됐다. 이사회

와 디멀라스 간 갈등은 5월 말 공개

됐고, 그는 9월 공식 해임됐다. 이후 

최고재무책임자였던 돈 멀리건

(Don Mulligan)이 임시 최고경영자

를 맡고 있다. 해임을 둘러싼 재판은 

지난해 12월 델라웨어 형평법원

(Delaware Chancery Court)에서 열

렸으며, 판결은 올해 후반에 나올 것

으로 예상된다. 

hsb@bostonkorea.com

마켓바스켓, 미국내 슈퍼마켓 중 전체 2위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턴 지역 대학 기숙사 

비용이 급등하고 있다. 보스톤 비

지니스 저널(Boston Business 

Journal) 보도에 따르면, 2026년 

새 학기를 앞두고 보스톤 일대 주

요 대학들의 기숙사와 식비를 포

함한 주거 비용이 연간 2만5천 달

러 안팎까지 치솟으며 학생과 학

부모들의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

. 

보스톤 비지니스 저널은 “기

숙사 생활이 결코 호화롭지는 않

지만, 등록금 상승과 함께 기숙사

와 식비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고 전했다. 일부 보스톤 지역 

대학에서는 연간 등록금이 이미 

10만 달러를 넘어선 상황에서, 주

거 비용까지 더해지며 전체 학비 

부담이 한층 무거워지고 있다. 

보스턴대학(BU)의 경우, 필수 

식사 플랜을 포함한 다인실 기숙

사 비용이 연간 약 2만 달러에서 

시작한다. 다인실 아파트 형태의 

싱글룸은 2만2천 달러부터 책정

돼 있다. 특히 ‘StuVi 2’로 불

리는 33 Harry Agganis Way 기

숙사의 가격은 2010~2011학년도

와 비교해 거의 두 배 가까이 올

랐다. 현재 이곳에서 더블룸 스위

트는 2만3천330달러, 싱글룸은 최

소 2만5천 달러가 필요하다. 

다운타운에 위치한 서폭대학

도 예외는 아니다. 8인실 스위트 

기준 2학기 기숙사 비용은 1만6천

600달러부터 시작하지만, 필수 식

사 플랜을 포함하면 최소 2만348

달러로 오른다. 싱글룸이나 주방 

옵션을 선택할 경우 비용은 약 2

만4천 달러 수준까지 상승한다. 

하버드대는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 등록금 정책을 

확대하고 있지만, 주거 비용은 여

전히 만만치 않다. 그로피우스

(Gropius) 기숙사의 일반 객실은 

식비 포함 약 1만 달러 수준이지

만, 아파트형 기숙사는 2학기 기

준 1만6천500달러부터 시작한다. 

1베드룸 학생 아파트의 경우 2만

2천356달러에 이른다. 

이처럼 기숙사 비용이 급등하

자, 여러 대학들은 자체 주거 공

급을 늘리는 데 나서고 있다. 브

랜다이스, 노스이스턴, 터프츠 대

학은  모두 2026년을 목표로 신규 

기숙사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터프츠대는 MBTA 그린

라인 메드퍼드/터프츠역 인근에 

66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아

파트형 기숙사를 짓는 대형 프로

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보스톤 비지니스 저널은 “대

학들이 주거 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단기간에 가격 상승 압박

을 완화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며 “보스톤 지역 대학 주거 비

용 문제는 앞으로도 중요한 교육

·도시 이슈로 남을 가능성이 크

다”고 분석했다. 

<전체 기사 읽기>

2026년 보스턴 지역 대학 기숙사 비용 급등 

유통분석업체 던험비, 텍사스의 H-E-B에 2번째 

https://bostonkorea.com/news/%EB%A7%88%EC%BC%93%EB%B0%94%EC%8A%A4%EC%BC%93-%EB%AF%B8%EA%B5%AD%EB%82%B4-%EC%8A%88%ED%8D%BC%EB%A7%88%EC%BC%93-%EC%A4%91-%EC%A0%84%EC%B2%B4-2%EC%9C%84/
https://bostonkorea.com/news/2026%EB%85%84-%EB%B3%B4%EC%8A%A4%ED%84%B4-%EC%A7%80%EC%97%AD-%EB%8C%80%ED%95%99-%EA%B8%B0%EC%88%99%EC%82%AC-%EB%B9%84%EC%9A%A9-%EA%B8%89%EB%93%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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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플로리다는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누구나 은퇴 후 찾는 ‘은퇴자

의 천국’으로 여겨졌다. 따뜻한 날

씨와 상대적으로 낮은 생활비, 세금 

부담이 적은 환경 덕분에 중산층과 

노동계층 은퇴자들에게도 매력적인 

선택지였다. 그러나 최근 플로리다

의 모습은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플로리다의 은퇴 인구 구성은 뚜렷

하게 양극화되고 있다. 고소득 은퇴

자들은 계속해서 플로리다로 유입

되는 반면, 생활비 상승을 견디기 어

려운 중산층과 서민 은퇴자들은 다

른 주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지

고 있다. 

미시간에서 플로리다 서부로 이

주한 미셸 버틀러와 웰스 채핀 커플

은 이런 변화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이들은 사라소타 인근 레이크우드 

랜치의 리조트형 신규 주택단지에

서 약 95만 달러짜리 주택을 구입해 

골프와 자전거, 여유로운 은퇴 생활

을 즐기고 있다. 반면 같은 시기, 플

로리다 애번 파크의 은퇴자용 모바

일홈 단지에 살던 짐과 니나 코프 부

부는 반복되는 부지 임대료 인상에 

부담을 느끼고 주택을 처분한 뒤 앨

라배마로 이주했다. 

이 같은 대비는 플로리다의 생활

비 구조가 급변하고 있음을 보여준

다. 주택 가격은 물론 보험료와 재산

세가 크게 오르면서 과거 ‘합리적

인 은퇴지’라는 명성은 희미해지

고 있다. 2021년 서프사이드 콘도 붕

괴 사고 이후 안전 규제가 강화되면

서 콘도 유지비와 관리비도 크게 뛰

었다. 한때 저렴한 대안이었던 모바

일홈 단지마저 대형 투자회사들이 

인수하면서 부지 임대료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 

통계도 이런 변화를 뒷받침한다. 

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가구 가운데 연소득 12만5천 달

러 이상인 은퇴 가구의 플로리다 순

유입은 최근 10년간 증가한 반면, 연

소득 7만5천 달러 이하 가구의 순유

입은 크게 감소했다. 실제로 나폴리 

등이 속한 콜리어 카운티에서는 외

부에서 유입된 은퇴자들의 평균 소

득이 기존 주민들의 소득을 훨씬 웃

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유층 유입은 주택시장에도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플로리

다의 평균 주택 가치는 최근 조정 국

면에 들어섰지만, 2019년과 비교하

면 여전히 크게 오른 수준이다. 특히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에서는 100

만 달러 이상 단독주택 거래 비중이 

불과 몇 년 사이 세 배 이상 늘었다. 

초고가 주택 거래도 잇따르면서 플

로리다는 점점 ‘고급 은퇴지’로 

재편되고 있다. 

이 흐름 속에서 중산층 은퇴자들

의 이탈도 눈에 띈다. 보험료와 재산

세 상승에 부담을 느낀 일부 은퇴자

들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앨라배마 

등 생활비가 낮은 지역으로 옮기고 

있다. 플로리다에 남아 있는 서민 은

퇴자들 역시 케이블TV를 해지하거

나 식비를 줄이는 등 생활을 극도로 

절약하며 버티는 상황이다. 

플로리다는 여전히 은퇴 인구가 

순유입되는 주이지만, 그 성격은 과

거와 크게 달라졌다. 누구나 꿈꾸던 

‘중산층 은퇴의 낙원’에서, 자산

과 소득이 충분한 사람들을 위한 고

급 은퇴지로 바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hsb@bostonkorea.com

플로리다 은퇴, 중산층에게는 점점 멀어진다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한국을 대표하는 밥솥 브랜드 

쿠쿠(CUCKOO)가 2026년 새해

를 맞아 미국 소비자들을 대상으

로 새해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유

로모니터  인터내셔널(Eu-

romonitor International)이 선정

한 대한민국 1위 밥솥 브랜드인 

쿠쿠는, 프리미엄 모델 구매 고객

에게 99달러 99센트 상당의 풀 스

테인리스 이너팟을 무료로 증정

한다고 밝혔다. 

쿠쿠  아메리카(CUCKOO 

America)는 1월 9일부터 1월 19

일까지 프레스티지 사일런스 프

로(Prestige Silence Pro)를 구매

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번 이벤트

를 진행한다. 해당 제품은 한국 

시장에서 이미 성능과 품질을 검

증받은 베스트셀러로, 미국 소비

자의 다양한 식습관을 반영해 업

그레이드된 미국 전용 모델(US 

Special Edition)이다. 

이번 프로모션의 핵심은 듀얼 

이너팟 호환성이다. 기본 제공되

는 논스틱 이너팟에 더해, 별도 

판매되던 풀 스테인리스 이너팟

까지 완벽하게 호환돼 요리 목적

과 취향에 따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쿠쿠 아메리카는 이번 행사에

서 스테인리스 내솥을 무상 제공

함으로써, 쿠쿠의 핵심 기술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스

테인리스 내솥은 코팅 걱정 없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누룽지(Nurungji) 등 구수한 요

리를 구현하는 데 강점이 있다. 

프레스티지 사일런스 프로에

는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기술력이 집약돼 있다

. 사일런트 압력 시스템(Silent 

Pressure System)은 기존 압력밥

솥의 소음을 크게 줄여, 매립형 

실린더 구조로 안정적인 압력을 

유지하면서 열 보존율을 높였다. 

여기에 사일런스 스팀 실드(Si-

lence Steam Shield) 기술을 적용

해 증기 배출 소음을 약 38.5데시

벨 수준으로 제어, 조용한 주방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쿠쿠의 특허 기술인 트윈

프레셔(Twin Pressure)를 통해 

고압 취사의 찰진 밥과 무압 취사

의 고슬고슬한 밥을 한 대의 밥솥

으로 모두 즐길 수 있다. 무압 취

사 중 뚜껑을 열어 재료를 추가할 

수 있는 오픈 쿠킹(Open Cook-

ing) 기능과 수비드(Sous-vide), 

나물밥 등 다양한 스마트 레시피

도 지원해 활용도를 높였다. 

한편 스테인리스 이너팟 무료 

증정 행사는 한정 수량으로 진행

되며, 자세한 내용은 쿠쿠 아메리

카 공식 웹사이트(cuckooamer-

ic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쿠쿠, 새해 맞이 프로모션…스테인리스 
내솥 무료 증정

부유층 은퇴자는 유입, 중산층·서민 은퇴자는 떠나

10

https://bostonkorea.com/news/%ED%94%8C%EB%A1%9C%EB%A6%AC%EB%8B%A4-%EC%9D%80%ED%87%B4-%EC%A4%91%EC%82%B0%EC%B8%B5%EC%97%90%EA%B2%8C%EB%8A%94-%EC%A0%90%EC%A0%90-%EB%A9%80%EC%96%B4%EC%A7%84%EB%8B%A4/
https://bostonkorea.com/news/%EC%BF%A0%EC%BF%A0-%EC%83%88%ED%95%B4-%EB%A7%9E%EC%9D%B4-%ED%94%84%EB%A1%9C%EB%AA%A8%EC%85%98%EC%8A%A4%ED%85%8C%EC%9D%B8%EB%A6%AC%EC%8A%A4-%EB%82%B4%EC%86%A5-%EB%AC%B4%EB%A3%8C-%EC%A6%9D%EC%A0%95/?pag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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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들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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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에 이어서

주까지 치료가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 의료 남용과 비용을 통제하기 위한 의도였

지만 치료 지연으로 이용이 줄어 비용이 감

소하는 효과를 발생시켰고, 참지 못한 환자

들을 응급실을 찾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또 서류 처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비

용은 결국 환자와 고용주가 부담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불필요한 보험 심사로 인한 진료 지연

과 행정 비용이 사전 승인으로 절약하는 비

용보다 더 커지며 의료비 상승의 주요 원인

으로 작용해 왔다는 것이 주정부의 지적이다

.  

프레밍햄 찰스리버메디컬어소시에이츠

에서 내과 전문의 및 주치의로 근무하고 있

는 이용현 박사는 이번 개선이 “의미있는 

변화”라고 반겼다. “사전 승인 절차는 단

순한 서류 한 장 수준이 아니라, 반복적인 서

류 제출, 보험사와의 전화 통화, 추가 자료 요

청, 재심 요청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뿐 아니라 간호사, 행정 직

원들이 상당한 시간을 소모하게 되고, 그만

큼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

든다. 특히 만성질환 관리나 표준적인 검사

·치료에서도 사전 승인을 기다리느라 진료

가 지연되는 사례는 현장에서 흔하게 발생한

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개편으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변화도 

뚜렷하게 드러나게 된다. 당뇨병 환자는 질

환과 관련된 검사, 의료기기, 약물 전반에 대

해 더 이상 사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류

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보험사를 변경하더라

도 기존 치료에 대한 사전 승인은 최소 3개월 

동안 그대로 인정된다. 다발성 경화증(mul-

tiple sclerosis) 환자가 재발로 긴급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험사는 24시간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주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치료 지연을 줄

이고, 불필요한 응급실 방문을 예방하는 효

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 서

류 처리에 소요되던 시간이 줄어들면 의료진

이 행정 업무보다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

다는 설명이다. 이용현 원장도 “이번 개편

으로 줄어들 수 있는 가장 큰 부담은 ‘불필

요한 승인대기 시간’과 ‘행정업무 스트레

스’”라고 밝혔다.  

앞서 지적했듯 행정 비용 문제도 이번 개

편의 중요한 배경이다.  저렴하고좋은헬스

케어 위원회(Council for Affordable Qual-

ity Healthcare)에 따르면, 2023년 미국 의료 

업계는 사전 승인과 관련된 행정 비용으로 

약 13억 달러를 지출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30% 증가한 수치다. 건당 행정 처리 비용은 

약 6달러에 달한다. 매사추세츠는 사전 승인 

사용을 표준화하고 제한함으로써 의료 접근

성 개선과 함께 시스템 전반의 비용을 낮추

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필수의료 사전승인 폐지는 의료부분 

전체적인 사전승인 폐지가 아진 선택적인 폐

지를 의미한다. 주 정부는 MRI 를 비롯한 고

가의 검사, 고가의 약물 등 당초 사전승인 제

도가 의도했던 의료남용을 막기 위한 통제는 

여전히 허용한다.  남용으로 인한 의료비용 

상승는 결국 건강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매사추세츠 보험사 협회(Massachusetts 

Association of Health Plans)가 의뢰한 밀

리맨(Milliman)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전승

인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경우 보험사

들은 개인당 매년 $600-1,500까지 추가 비용

을 지출해야 한다고 산정했다.  

협회의 로라 펠리그리니 대표는 “사전승

인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남용을 막

고 증거 기반 치료를 장려하기 위한 안전장

치이며 환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부터 보호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밀리맨의 보고서는 전면적인 사전승인의 

폐지를 가정하고 과거에는 포기했던 치료 요

청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의료남용까지 포함

한 계산이며, 더구나 행정비용감소, 치료 지

연 개선으로 인한 장기 비용 감소 등은 아예 

고려하지 못했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선이 선택적인 폐지란 점을 감안할 

때 실제 비용증가는 거의 미미할 것으로 추

정된다.   

힐리 주지사는 “의료가 너무 많은 사람들

에게 여전히 어렵고 비싸다”며 “필요한 치

료를 더 빠르고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전국에서 가장 포괄적인 개혁에 나서고 있다

”고 밝혔다. 

주 정부는 이번 조치와 함께 ‘의료비 부

담 완화 워킹그룹’을 출범시켜 의료비 상승

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 낭비, 가격 책정 관행, 시스

템 비효율 등을 점검해, 환자와 가정, 고용주

의 부담을 장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매사추세츠는 이번 사전 승인 개편이 단기

적인 규제 완화를 넘어, 미 의료제도의 문제

점인 의료비 상승 구조 자체를 손보는 출발

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editor@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건강보험 사전 승인 대폭 폐지… 소비자에게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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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주일 미사 미사 Lord’’s s Day MassMass 

오전  9시 30분(English) 
오전  11시(Korean) 

  

평일 미사 평일 미사 WWeekekdaday y MaMassss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토요일(매달 첫째)  오전 10시 30분 

성당연락처 성당연락처 CoContantact ct UsUs 

45 Ash Street, Newton,  MA 02466 

(617)558-2711   office@BostonKoreanCatholic.org 

www.BostonKoreanCatholi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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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트럼프 대통령이 신용카드 

이자율을 1년간 10%로 제한하는 

‘임시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제도가 1월 20일부

터 시작되길 원한다고 했지만, 구

체적인 시행 방식이나 법적 근거

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자율 20%에서 30%, 그 

이상까지 부과하며 미국 국민을 

착취하는 신용카드 회사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주장했

다. 이후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카드사들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

우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신용카

드 이자율 10% 임시 상한제’를 

문답식 해설 기사로 다뤘다.  보스

톤코리아는 이중 소비자가 어떤 

혜택을 받게 될 것인지란 관점 중

심으로 기사를 구성해 보았다.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이자 부

담의 급감이다. 현재 미국의 평균 

신용카드 이자율은 약 23%로, 이

는 수십 년간 한 번도 10%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다. 이 구조에서 이

자율을 10%로 제한할 경우, 소비

자가 매달 카드사에 지불하는 비

용 자체가 크게 줄어든다. 월스트

리트저널이 인용한 분석에 따르면

, 미국 가계 전체가 연간 약 1천억 

달러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다. 

개인 차원에서 보면 효과는 더

욱 분명하다. 잔액 5천 달러를 기준

으로 연 24% 이자율에서는 매달 

약 100달러를 이자로 내야 하지만, 

이자율이 10%로 낮아질 경우 월 

이자는 40달러 수준으로 떨어진다

. 이 차이만으로도 원금 상환 속도

는 크게 빨라지고, 1년 기준 수백 

달러의 순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두 번째로 소비자가 얻는 것은 

‘구조의 투명화’다. 그동안 신

용카드 시장은 고금리 이자와 각

종 수수료를 기반으로 돌아가면서

, 포인트·캐시백·마일리지 같은 

이른바 ‘혜택’을 전면에 내세워 

왔다. 하지만 이 혜택은 본질적으

로 카드사의 장사 수단이며, 높은 

이자를 감당하는 소비자가 비용을 

떠안는 구조였다. 이자율 상한제

는 이 같은 구조를 흔들면서, 혜택 

대신 실제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를 드러내는 효과를 낳는다. 

카드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

다. 그러나 이는 소비자에게 무언

가를 빼앗는 문제라기보다, 고금

리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제공되

던 유인책이 약화되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매달 잔액을 이월하는 

다수의 소비자에게는, 포인트 몇 

퍼센트보다 이자율 인하가 훨씬 

큰 실익이다. 

세 번째로 얻는 것은 상환의 숨

통이다. 높은 이자율은 소비자가 

빚을 갚아도 빚이 줄지 않는 악순

환을 만든다. 이자율이 낮아질 경

우, 같은 금액을 갚더라도 원금이 

실제로 줄어들기 시작한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가계 재

무 구조를 정상화하는 효과로 이

어질 수 있다. 

물론 부작용도 존재한다. 월스

트리트저널은 카드사들이 위험도

가 높은 고객에 대해 한도 축소나 

신규 사용 제한에 나설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 역시 소비자 

관점에서는, 무제한 신용 제공이

라는 이름으로 고금리 빚을 떠안

기는 관행이 제동을 걸리는 과정

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임시상한제’라는 이름이 암

시하듯 법적 현실은 여전히 불확

실하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대통

령이 행정명령만으로 이자율 상한

을 강제하기는 어렵고, 의회의 입

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민주·공화 양당 모두에서 과거 

유사 법안이 발의된 전례가 있는 

만큼, 이 논의가 법제화로 이어질 

수도 있어 보지만 월가의 은행들

이 결코 손놓고 있지는 않을 것으

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상한제가 

기존 잔액에 적용되는지, 신규 사

용분에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WSJ는 과

거 논의됐던 이자율 제한 법안들

은 대체로 신규 사용분에 초점을 

맞췄다고 보도했다.  

  

hsb@bostonkorea.com

신용카드 임시 이자율 10% 상한제, 소비자에게 오는 혜택은 ?
<전체 기사 읽기>트럼프 대통령 1월 20일부터 시행, 시행방식 법적 근거 설명안해 

https://bostonkorea.com/news/%EC%8B%A0%EC%9A%A9%EC%B9%B4%EB%93%9C-%EC%9E%84%EC%8B%9C-%EC%9D%B4%EC%9E%90%EC%9C%A8-10-%EC%83%81%ED%95%9C%EC%A0%9C-%EC%86%8C%EB%B9%84%EC%9E%90%EC%97%90%EA%B2%8C-%EC%98%A4%EB%8A%94-%ED%98%9C%ED%83%9D%EC%9D%80/?pag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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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새해를 맞아 더 건강하고 더 생

산적인 삶을 살겠다는 결심과 함께 

‘새벽 5시 기상’이 유행처럼 번지

고 있다. 소셜미디어에는 이른 기상

을 통해 운동과 자기계발, 업무 효율

을 동시에 잡았다는 성공담이 넘쳐

난다. 그러나 최근 월스트리트저널

이 보도한 수면 관련 기사는 이 유행

에 정면으로 제동을 걸었다.  

화제가 된 기사의 핵심은 단순하

다. 새벽 5시 기상은 일부 사람들에

게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다수에게

는 오히려 실패와 좌절을 부르는 선

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면 전문

가들은 특히 아침형 인간이 아닌 경

우, 억지로 이른 기상을 시도하면 짧

은 기간만 버티다 자괴감과 우울감

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이 기사가 주목받는 배경에는 미

국 사회 전반에 퍼진 만성적인 수면 

부족 문제가 있다. 충분히 자고 싶지

만 스트레스와 업무, 생활 패턴 때문

에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절반을 넘

는다. 하루 5시간 이하로 잠을 잔다

는 응답자 비율은 수십 년 사이 급격

히 늘어났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

은 운동, 개인 시간, 업무 성과를 이

유로 수면을 가장 먼저 줄인다. 

전문가들은 ‘몇 시에 일어나느

냐’보다 ‘나에게 맞는 시간에, 꾸

준히 일어나느냐’가 더 중요하다

고 강조한다. 사람마다 타고난 생체 

리듬, 이른바 크로노타입이 다르기 

때문이다. 오전에 강한 사람도 있지

만, 한낮에 집중력이 최고조에 이르

는 사람, 밤에 더 생산적인 사람도 있

다. 다수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가장 효율이 높은 유형에 속

한다. 

문제는 새벽 5시 기상이 자기관리

와 성공의 상징처럼 소비된다는 점

이다. 기사는 이런 인식 자체가 수면

을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잘못된 관점에서 비롯됐다고 짚는

다. 수면은 줄여서 이겨낼 대상이 아

니라, 건강과 생산성을 떠받치는 기

반이라는 것이다. 

기사 말미에서 전문가들은 보다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주중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기상 시간을 일

정하게 유지하고, 아침 햇빛을 쬐며, 

카페인과 알코올을 조절하고, 운동

은 가능하면 아침에 하라는 조언이

다.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이 목표

가 아니라, 자신의 몸과 생활에 맞는 

리듬을 찾는 것이 진짜 목표라는 메

시지다. 

이 기사가 화제가 된 이유는 분명

하다. 새해마다 반복되는 ‘극단적 

자기관리’ 열풍 속에서, 많은 사람

들이 사실은 잘 자고 싶다는 마음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새벽 5시 

기상에 대한 경고는 유행을 부정하

는 이야기가 아니라, 수면을 다시 삶

의 중심으로 되돌려놓자는 제안에 

가깝다. 

hsb@bostonkorea.com

새해엔 아침형 인간 ?… 새벽 5시 기상을 
다룬 기사가 화제인 이유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7년 

만에 플레이오프 승리를 거뒀다. 

패트리어츠는 1월 11일 팍스보로 

질레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AFC 

와일드카드 경기에서 로스앤젤

레스 차저스를 16-3으로 제압하

고 디비저널 라운드에 진출했다. 

승부의 분수령은 4쿼터였다. 

쿼터백 드레이크 메이는 타이트

엔드 헌터 헨리에게 정확한 터치

다운 패스를 성공시키며 사실상 

승부를 결정지었다. 공격에서는 

결정적 순간에 필요한 플레이를 

만들어냈고, 수비는 차저스 공격

을 철저히 봉쇄했다. 이는 승리로 

연결됐다.  

패트리어츠 수비는 차저스 쿼

터백 저스틴 허버트를 여섯 차례 

색으로 잡아내며 압도했다. 결국 

치명적인 약점으로 지적됐던 차

저스의 오펜시브 라인이 이날도 

쿼터백을 보호해주지 못했다. 이 

가운데 한 번은 스트립 색으로 펌

블을 유도해 곧바로 패트리어츠

의 터치다운으로 이어졌다. 차저

스의 총 공격 야드는 207야드에 

그쳤고, 허버트는 패싱 159야드, 

러싱 57야드를 기록했지만 끝내 

터치다운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허버트는 플레이오프 통산 3전 

전패를 기록하게 됐다. 

메이는 플레이오프 데뷔전에

서 29회의 패스 시도 중 17번을 성

공시키며 패싱 268야드를 기록했

고, 러싱으로도 팀 내 최다인 66야

드를 보태며 공격을 이끌었다. 인

터셉션과 펌블이 각각 한 차례 있

었지만, 차저스는 이 기회를 살리

지 못했다. 키커 앤디 보레갈레스

는 세 차례 필드골을 모두 성공시

키며 점수를 차곡차곡 쌓았다. 

경기 전 마이크 브레이블 감독

은 선수들에게 1월의 플레이오프

는 피를 흘릴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종료 직전 

밀턴 윌리엄스가 허버트를 색으

로 잡아내며 승리를 확정지은 뒤

, 브레이블 감독에게 달려들어 기

쁨을 나누는 과정에서 입술이 터

지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브레이블 감독은 큰 경기에서는 

큰 선수들이 나선다며 웃어 넘겼

다. 

공격에서는 러닝백 라몬드레 

스티븐슨의 역할도 빛났다. 스티

븐슨은 중요한 순간마다 역할을 

하며 공격의 균형을 잡았고, 4쿼

터 초반 연속된 전진 플레이로 메

이의 터치다운 패스를 뒷받침했

다. 이후 차저스의 마지막 반격 

시도도 패트리어츠 수비의 압박 

속에 무산됐다. 

이번 승리로 패트리어츠는 

2018시즌 슈퍼볼 우승 이후 처음

으로 포스트시즌 승리를 기록했

다. 정규시즌 15승 3패를 거둔 패

트리어츠는 디비저널 라운드에

서 휴스턴과 피츠버그 경기의 승

자를 홈에서 맞이한다. 반면 차저

스는 2년 연속 와일드카드 탈락

으로 시즌을 마무리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패트리어츠 7년만에 플레이오프 첫 승리, 
차저스 16대 3 격파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미국 중앙은행 역사에서 전

례 없는 장면이 연출됐다. 트럼프

도 파월도 그동안의 쉐도우 복싱을 

끝내고 링 위에 올라섰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사란 카드를 꺼냈고 제

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도 이에 정면 반박했다.   

그동안 파월은 트럼프의 반복적

인 공개 비판에도 중립적 언어와 

거리두기로 대응해왔다. 그러나 이

번에는 영상 성명이라는 가장 직접

적인 방식으로 나섰다. 이는 개인 

방어를 넘어, 압박이 은밀하게 작

동하는 것을 차단하고 시장과 대중

에게 사안을 공개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

국 경제 시스템의 핵심 축인 연준

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동시에 민주주의 시장경

제라는 미국 제도하에서, 독립 기

관의 자율성이 훼손될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

는 시금석이 될 가능성도 있다. 

형사 수사라는 전례 없는 압박 수

단 

핵심은 ‘수사 그 자체’보다 ‘

수사의 성격’이다. 현직 연준 의

장이 기준금리 정책과 무관한 사안

으로 형사 수사 대상이 된 것은 전

례가 없다. 파월은 연준 건물 리노

베이션 비용 문제는 명분에 불과하

며, 실제 목적은 금리 인하를 압박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공개적으로 

규정했다. 이는 행정부가 정책적 

불복을 형사 리스크로 전환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

다. 

시장과 차기 연준 의장에 남긴 질

문 

이번 사태의 파장은 파월 개인을 

넘어선다. 투자자들은 “대통령의 

뜻에 반하면 형사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연준 의장이 과연 독립적

일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차기 연준 의장 인준 

과정에서도 새로운 기준이 등장했

다. 정책 판단을 위해 정치적·법

적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인물인

가가 핵심 검증 요소로 떠올랐다. 

연준 독립성의 시험대 

미국 대통령들이 금리 정책에 불

만을 표출한 역사는 길다. 그러나 

이번처럼 사법 권력이 전면에 등장

한 사례는 드물다. 연준의 독립성

은 인플레이션 억제와 금융 안정의 

핵심 장치로 기능해 왔다. 이 원칙

이 흔들릴 경우, 미국 통화정책의 

신뢰도 자체가 구조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한 명의 연준 

의장이 버틸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연준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지,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에 대한 

시험대다. 파월의 공개 반격은 그 

시험이 이미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

호탄이다. 

editor@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파월의 공개 반격, 시험대에 오른 연준 독립성
파월의 공개 반격이 던진 세 가지 쟁점

메이의 결정적 TD 패스, 패트리어츠 수비가 허버트 압도 

https://bostonkorea.com/news/%EC%83%88%ED%95%B4%EC%97%94-%EC%95%84%EC%B9%A8%ED%98%95-%EC%9D%B8%EA%B0%84-%EC%83%88%EB%B2%BD-5%EC%8B%9C-%EA%B8%B0%EC%83%81%EC%9D%84-%EB%8B%A4%EB%A3%AC/
https://bostonkorea.com/news/%ED%8C%A8%ED%8A%B8%EB%A6%AC%EC%96%B4%EC%B8%A0-7%EB%85%84%EB%A7%8C%EC%97%90-%ED%94%8C%EB%A0%88%EC%9D%B4%EC%98%A4%ED%94%84-%EC%B2%AB-%EC%8A%B9%EB%A6%AC-%EC%B0%A8%EC%A0%80%EC%8A%A4-16%EB%8C%80-3/
https://bostonkorea.com/news/%ED%8C%8C%EC%9B%94%EC%9D%98-%EA%B3%B5%EA%B0%9C-%EB%B0%98%EA%B2%A9-%EC%8B%9C%ED%97%98%EB%8C%80%EC%97%90-%EC%98%A4%EB%A5%B8-%EC%97%B0%EC%A4%80-%EB%8F%85%EB%A6%BD%EC%84%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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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새해를 맞이해 보스턴의 카페 & 베이커리 

씬이 새로운 활기를 띠었다. 프렌치-아시안 

퓨전부터 일본식 말차 전문점, 유럽식 아티장 

베이커리, 그리고 화제의 베이글 전문점까지,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신규 매장들이 보스턴 

전역에서 문을 열며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

잡고 있다. 각 매장은 독특한 컨셉과 고품질의 

제품으로 보스턴 식문화에 새로운 색채를 더

하고 있다. 

전통적인 제조 기법과 현대적인 감각이 조

화를 이루는 이 카페들은 단순히 음료와 빵을 

파는 곳을 넘어 하나의 문화적 경험을 제공한

다. 아침 커피 한 잔부터 오후의 달콤한 디저트

, 저녁의 여유로운 아페리티보까지, 하루 중 어

느 시간에 방문하더라도 특별한 순간을 선사

받을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보스턴에 새롭게 오픈한 4곳

의 카페 & 베이커리를 소개한다. 각 매장의 시

그니처 메뉴와 분위기, 그리고 방문 정보를 담

았으니, 새로운 맛의 여행을 떠나보자. 

팝업 베이글(PopUp Bagels) - 갓 구운 신선한 

베이글 전문점 

보스턴 시포트에 새롭게 자리한 ‘PopUp 

Bagels(팝업 베이글)’은 신선하게 구워낸 따

뜻한 베이글을 제공하는 것으로 단순하지만 

완벽한 베이글로 유명세를 탔다. 커네티컷주 

웨스트포트(Westport)의 한 가정에서 팬데믹 

기간 중 실험적으로 시작된 이 브랜드는 현재 

커네티컷, 뉴욕, 그리고 보스턴 전역으로 확장

되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팝업 베이글의 가장 큰 특징은 소량 배치

(Small Batches)로 베이글을 구워 항상 따뜻

하거나 뜨거운 상태로 제공된다는 점이다. 에

브리씽(Everything), 플레인(Plain), 파피시드

(Poppy), 솔트(Salt), 세서미(Sesame) 등 다양

한 종류의 베이글을 선택할 수 있으며, 매주 목

요일마다 새롭게 바뀌는 스페셜티 슈미어

(Schmear, 크림치즈)와 함께 즐길 수 있다. 베

이글을 찢어서(Rip-and-Dip) 크림치즈 통에 

직접 찍어 먹는 독특한 먹는 방식도 화제다. 온

라인 사전 주문을 통해 대기 시간 없이 원하는 

시간에 픽업할 수 있다. 

주소: 70 Pier 4 Blvd, Ste 330, Boston, MA 

02210 

영업시간: 오전 7시-오후 3시 매일 

웹사이트: https://www.popupbagels.com/ 

엘리펀타인 베이커리(Elephantine Bakery) - 

유럽 감성의 베이커리 

엘리펀타인 베이커리(Elephantine Bakery)

는 포트 포인트/시포트 지역에 위치한 유럽풍 

아티장 베이커리 & 카페로, 2025년 벨리(Beli)

가 선정한 보스턴 최고의 신규 베이커리 1위에 

올랐다. 뉴햄프셔 포츠머스(Portsmouth)에서 

시작해 보스턴에 두 번째 매장을 오픈한 이곳

은 프랑스 전통 기법으로 매일 손수 만드는 크

루아상, 페이스트리, 빵으로 유명하다. 

매장은 우아한 카페 분위기 속에서 아침 식

사, 점심, 브런치, 커피, 그리고 저녁 아페리티

보(Aperitivo)를 제공한다. 오너인 셰리프 파

라그(Sherif Farag)는 파리의 페란디(Fer-

randi)에서 유명 제빵사 디디에 샤퓌(Didier 

Chaput)의 지도 아래 빵과 비엔누아즈리(Vi-

ennoiserie)를 공부했으며, 그의 아내 나딘

(Nadine)과 함께 아름다운 공간에서 좋은 음

식과 커뮤니티를 키워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엘리펀타인이라는 이름은 4000년 전 고대 제빵

소가 있었던 나일강의 엘리펀타인 섬에서 영

감을 받았으며, 빵이 인간 경험에서 차지하는 

근본적인 위치를 상징한다. 

주소: 332 Congress St, Boston, MA 02210 

영업시간: 일-수요일(Sunday-Wednes-

day) 오전 8시-오후 3시 / 목-토요일(Thurs-

day-Saturday) 오전 8시-오후 3시, 오후 5시-

오후 8시 (아페리티보) 

웹사이트: https://www.elephantinebak-

ery.com/ 

미즈 말차(Mizu Matcha) - 일본식 말차 디저

트 & 젤라또 전문점 

미즈 말차(Mizu Matcha)는 뉴베리 스트리

트(Newbury Street)에 위치한 모던 재패니즈 

스타일의 말차 디저트 & 음료 전문점이다. 이 

매장은 순수함, 장인정신, 그리고 균형 잡힌 풍

미를 중심으로 하는 브랜드 철학을 가지고 있

으며, 일본에서 제작된 프리미엄 말차로 다양

한 메뉴를 제공한다. 

미즈 말차의 가장 큰 특징은 5단계 말차 강

도 시스템이다. 고객은 부드럽고 상쾌한 맛부

터 진하고 깊은 풍미까지 자신의 취향에 맞게 

말차의 강도를 선택할 수 있다. 시그니처 메뉴

로는 스트로베리 말차 라떼(Strawberry 

Matcha Latte), 치즈 무스 말차 티(Cheese 

Mousse Matcha Tea), 호지차 라떼(Hojicha 

Latte)가 있으며, 우베(Ube), 호지차(Ho-

jicha), 참깨(Sesame) 등 다양한 맛의 젤라또

와 소프트 서브도 인기다.  

주소: 217 Newbury St, Ste B, Boston, MA 

02116 

영업시간: 매일(Daily) 오후 12시-오후 10시 

웹사이트: 

 https://www.mizumatchaus.com/ 

푸풀 베이커리(Fuful Bakery) - 프렌치-아시

안 아티장 베이커리 

보스턴 다운타운 중심가에 자리한 프렌치와 

아시안 베이킹 전통을 결합한 아시안 아티장 

베이커리다. 보스턴 파이낸셜 디스트릭트에 

첫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한 이곳은 프랑스 전

통 제빵 기법과 아시아의 풍미를 조화롭게 결

합한 페이스트리와 빵을 매일 신선하게 구워 

제공한다. 보스턴 대학교(Boston University) 

영양학 졸업생인 오너 자넷 주(Janet Ju)는 작

은 아파트 부엌에서 베이킹을 시작했고, 파리

의 르 꼬르동 블루(Le Cordon Bleu)에서 프랑

스 제빵 기술을 마스터한 후 자신만의 베이커

리를 열었다. 

푸풀 베이커리는 최상급 천연 재료만을 사

용하며, 바삭한 페이스트리부터 든든한 빵까

지 다양한 메뉴를 선보인다. 매장은 고객 만족

과 창의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아침 식사

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제품들로 가득

하다. 다이어트 초콜릿 같은 트렌디한 메뉴부

터 판단 케이크(Pandan Cake), 모치 도넛

(Mochi Donut)까지 아시안 풍미가 가득한 베

이커리를 경험할 수 있다. 

주소: 274 Franklin St, Boston, MA 02110 

영업시간: 월-금요일(Monday-Friday) 오

전 8시-오후 5시 / 토-일요일(Saturday-Sun-

day) 오전 9시-오후 5시 

웹사이트: https://www.fufulbakery.com/ 

 

bostonkorean@hotmail.com

2026 보스턴 NEW 카페 & 베이커리 탐방 
<전체 기사 읽기>

https://bostonkorea.com/news/2026-%EB%B3%B4%EC%8A%A4%ED%84%B4-new-%EC%B9%B4%ED%8E%98-%EB%B2%A0%EC%9D%B4%EC%BB%A4%EB%A6%AC-%ED%83%90%EB%B0%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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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론가 유종호의 변辯이다. 남 

흉내를 내거나 말이 상투적이고, 

개성이 없다면 좋은시가 될수 없

다. 또한 시인 신경림은 좋은 시는 

잘 외워진다고도 했다. 그러나 압

권은 시인 윤동주 이다. ‘시가 이

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

운 일이다.’ (쉽게 쓰여지는 시 

중에서) 

이젠 AI가 시도 쓴단다. 만편 

이상의 시를 학습하고 난 후에 썼

다는 거다. 그 중 한편인데, 읽기

는 어렵지 않다. ‘사랑은 눈이 멀

었다/그래서 나는 그대를 다치게 

했다./나는 사랑이 되지 않기 위해

/사람이 되지 않기로 했다. (인공

지능) 

이 시를 내 스스로 판단 할 수는 

없다. 이 시가 시다운 시인지 아닌

지 말이다. 좋은 시인지 잘 외워지

는 시인지 아니면 쉽게 쓰여진 시

인지, 그것도 모르겠다. 읽어도 별 

감흥이 일지 않았고, 구절은 어디

선가 읽었다 싶기 때문이다. 

피천득선생은 시인이다. 또한 

대수필가이기도 하다.  AI는 한담

객설이 피천득선생의 글냄새가 

나는 수필이라 구분한다. 한담객

설은 언어의 풍성함과 더불어 따

뜻한 정서가 풍기는 글이라 평한

거다. 읽기에 과하다 싶고, 얼굴만 

뜨거워 진다.  

연이어 한담객설에 대해 AI에

게 물었다. 답변이 떴는데 대충 추

리면 다음과 같다. 다양한 주제와 

함께, 간결하고 담백한 문장이다. 

성찰적이고 사색적인 어조. 깊은 

울림과 함께, 철학적이며 종교적

임. 작가 고유의 품위와 격조있는 

문체인데, 기교보다는 진솔함이 

묻어 나오는 절제된 문장. 또한 대

상을 뚫어 보는 예리한 시선과 통

찰 그리고 관조적 사색이 기반이

란다. 결혼식 주례사가 아닌가 싶

고, 이젠 해설을 넘어 평론까지 간

다. AI가 평론가 행세를 하는 거

다.  

AI가 시평론도 쓸 수있을 것인

가. 아마 그럴수도 있겠다. 그러나 

사람의 냄새는 나지않을 텐데, 예

술가나 과학자나 시인의 열정과 

고뇌는  AI가 담아 낼수는 없을 

것이다.  

AI에게 부탁한다. 졸문을 읽는

다면  옮겨만 놓으라. 평가는 읽는 

독자들에게 맡겨라. 선을 넘지는 

말라는 한담객설 작가의 부탁인

게다.  

‘많은 독자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AI가 덫붙였는데 낯이 

뜨겁다. 설마 AI 가 그림도 그리

는가. 같이 실린 그림은 인터넷에 

떠도는 그림을 따라 그렸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누가 9:21)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AI가 읽는 한담객설 (II)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
다. 칼럼니스트, 목사

skyusa21@gmail.com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008회 

 AI 시대에 '인간의 신비한 영역!!'

우리는 지금 AI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

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들고, 판단까

지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어떤 이는 묻는

다. “이제 인간은 AI와 무엇이 다른가?”, 

“인간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말

이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지만, 성경은 

오래전부터 인간 안에 있는 ‘신비한 영역

’을 선포해 왔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

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

조하시고”(창 1:27) 

 

AI 시대는 오히려 우리에게 질문한다.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라고 말이다. 

인간은 ‘기능’이 아니라 ‘형상’이다. 

AI는 기능으로 정의된다. 예를들면 계산, 

예측, 학습, 모방 등. 그러나 인간은 기능 이

전에 존재 자체로 선언된 존재이다. 인간의 

가치는 생산성에 있지 않다. 성과, 속도, 효

율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에 있다. AI는 흉내 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질 수는 없다. 

인간은 ‘창조됨’과 동시에 ‘관계로 

부름받은 존재’이다. 창세기 3장 9절의 말

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

며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

신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호출하시는 

분이시다. 이름을 부르시고, 응답을 기다리

시고, 관계 속에 세우신다. AI는 호출에 반

응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

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 4:24) 

 

인간 내면의 ‘신비한 영역(spirit)’이 

있다. 인간에게는 ‘영의 영역’이 있다. 

AI는 데이터 처리를 한다면, 인간은 영적 

인식을 한다. 기도, 예배, 회개, 경외, 갈망 

이 모든 것은 ‘영의 언어’이다.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존재’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

니라”(전 3:11) AI는 목표를 계산하지만, 

인간은 영원을 사모한다. 죽음을 묻고, 의

미를 묻고, 하나님을 찾는다. 이 갈망 자체

가 ‘인간의 신비’이다. 

인간 내면의 신비한 영역이 바로 ‘마음

과 양심’이다. 마음은 알고리즘이 아니다

. AI는 판단하지만, 양심으로 고통받지는 

않는다. 죄책감, 눈물, 회개의 탄식,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자리이다. 상처의 눈물의 신비도 마

찬가지다. AI는 눈물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

하신다. 인간의 약함은 결함이 아니라, 하

나님과 만나는 통로이다.  

인간 내면의 신비한 영역에 매우 중요한 

것은 ‘사랑과 희생’이 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

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

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

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

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 AI는 감정을 모방할 수 있지만,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은 할 수 없다. 십자가는 AI

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다. 계산 불가능

한 사랑, 손해를 감수하는 은혜, 조건 없는 

희생 그 한없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은 인간 

내면의 신비한 영역이다. 

AI 시대, 인간은 더 ‘하나님 앞에’ 서

야 한다. AI 시대는 인간을 위협하는 시대

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을 다시 묻는 시대

’이다.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이

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는 구

속받은 존재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

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

는 권세를 주셨으니”(요 1:12) 인간의 최

고의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이다. AI가 모

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 속

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은

혜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다. 할렐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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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et Me at
the MFA ► Winter 

Events

Arthur Garfield Dove, Spring (detail), 1943. Oil, possibly with wax, on canvas. 
Gift of the Stephen and Sybil Stone Foundation. ► Plan your visit at mfa.org

► Art ► Exhibitions ► Events ► Community ► Art ► Exhibitions ► 

$5 Third Thursdays

Art in Tune
► Thursday 1/15 
► $5 admission after 5 pm

Free Admission

MLK Day
► Monday 1/19 
► Includes “Winslow 
Homer in Watercolor”

New Galleries

Modern Art
► On view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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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김모씨는 평소에는 밤에 0~1

번 정도 화장실을 갔는데, 겨울이 되어 최

소 2번 이상 깬다.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렵고 아침에 피곤함이 심하다. 이는 전

형적인 ‘겨울철 야간뇨’다. 50대 남성은 

전립선 영향도 있어 잔뇨가 남은 상태에서 

방광이 다시 차 밤에서 깨는 경우도 드물

지 않다. 

겨울철에는 밤에 자다가 소변 때문에 1

회 이상 깨는 ‘야간뇨’가 심해지는 경우

가 많다. 실제로 겨울에는 소변량과 횟수

가 증가한다. 추우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

압이 일시적으로 올라가는데, 이 때 몸이 

소변으로 수분을 배출해 혈압을 낮추려고 

한다. 땀은 줄어들고 소변은 늘어나기 때

문에 밤에도 소변 생산이 증가한다. 

우리 몸은 밤에 소변이 덜 만들어지도록 

조절해 수면 중 항이뇨호르몬(ADH)을 생

산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중년이 지나

면 이 조절 기능이 약해져 밤에도 낮처럼 

소변이 만들어진다. 고령일수록, 수면장애

가 있을수록,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이러한 

경향이 심해진다. 기저질환으로 당뇨병이 

있으면 야간 다뇨가 나타난다. 만약 야간

뇨가 있는데 물을 많이 마시거나, 소변의 

양이 많다면 혈당 검사를 필수적으로 시행

해야 한다.  

생활습관도 야간뇨에 영향을 많이 미친

다. 취침 2~3시간 전에 물을 섭취하는 것은 

단순하지만 가장 흔한 원인이며, 술은 방

광을 자극하고 잠을 얕게 해 더 쉽게 깨도

록 한다. 저녁 늦은 시간에 섭취하는 과일(

수박, 배, 감귤류, 사과)도 의외로 흔한 원

인이다. 과일은 수분과 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당은 소변량을 늘리고 수분은 밤에 

방광을 채운다. 

휴람 의료네트워크 세란병원 비뇨의학

과 김경종 부장은 “야간뇨는 단순히 방광

만의 문제가 아니라 혈당, 심장, 수면, 생활

습관이 모두 연결된 신호다. 특히 50세 이

상 남성에서 야간뇨가 2회 이상 지속되면 

단순 노화가 아니라 전립선, 방광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겨울만 되면 야간뇨가 확 늘어나고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소변이 남아있는 

느낌이 든다면 비뇨의학과 진료를 받아보

는 것이 좋다. 이런 경우에는 낮에도 소변

이 자주 마렵고 피로감이 심하며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휴람 의료네트워크 세란병원 비뇨의학

과 김경종 부장은 “50대 이상 남성에서는 

겨울 추위와 전립선 및 호르몬 변화, 당뇨

가 겹쳐 야간뇨가 심해진다. 전립선 비대

증과 과민성 방광에서도 야간뇨가 흔하므

로 질환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며 “60대 

이상에서는 두 질환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

우도 많다. 배뇨 패턴이 바뀌었다면 병원

에서 전립선 초음파, 요속검사, 소변검사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0대 남성 잠 깨우는 야간뇨” 및 그 밖의 휴람
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
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문의 :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 팀장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세란병원

50대 남성 잠 깨우는 
야간뇨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겨울철 추위가 바

꾸는 소변 신호인 야간뇨에 대해서 휴람 의료네

트워크 세란병원 비뇨의학과 김 경동 부장의 도

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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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에 다녀왔다. 오래 전 

남동생과 함께 한국을 떠나 맨 처

음 외국 생활을 시작한 도시다. 털

모자와 두꺼운 외투, 장갑으로 무

장해도 현관문을 열면 찬 공기가 

맨살을 할퀴듯이 눈 코 입을 파고

드는 겨울.  그 날카로운 온도를 

한숨에 들이켰다 새하얗게 내쉬

면, 단숨에 콧속을 다 얼려버리는 

몬트리올이나 어느 하루 푹 풀리

더니 언 빗방울이 온 동네를 탁탁 

쳐대는 소리로 소란했다. 우리가 

지내던 집 앞 도로는 그야말로 빙

판길이 되었다.  

그 길로 옆 집 아이들이 스케이

트를 신고 아이스하키를 하기까

지 이르렀다. 거실 창가에 서서 바

라본 만화 같은 풍경 속에 서둘러 

우리 애들을 끼워 넣자. 이런 몬트

리올은 또 처음이다. 이렇게 한 계

절의 경이와 아름다움으로 우리 

네 식구는 무리했다. 그 탓에 여행

을 마치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우

린 서로 비슷한 증상의 감기를 앓

게 되었다. 얼마 남지 않은 휴일 

내내 마치 돌림 노래처럼 나눠 앓

았다. 

언제나 바라왔다. 12월의 마지

막 날에는 술에 취해, 그게 아니라

면 그 무엇에라도 취해 다가오는 

새해를 개망나니인 채로 외면하

고 싶다고. 거의 망한 상태로 한 

해를 시작해 점점 나아지는 나날

만을 새로 맞이하겠다는 장난 같

은 이 소원을 올해는 온 식구가 타

이레놀과 모트린을 교차 투약하

는 가운데 정신없이 이루었다. 엄

마, 목 아파. 콜록, 배 아파. 나, 머

리, 콜록콜록, 아파, 엄마…엄마. 

아이들의 열띤 호소로 빈틈없던 

하루가 저물었다. 몸져누운 방 안

에선 코가 막힌 남편의 숨소리가 

한밤중 낭떠러지 같은 잠 속을 흠

칫거리며 자주 가로질렀다. 그래

도 우리는 감기약과 수면 부족에 

만취한 몸으로 제 시간 안에 텔레

비전 앞에 겨우 모여 앉아, 아니 

누운채로 2025년이 2026년으로 그 

이름을 무탈히 바꾸는 장면을 구

경했다.  

하루하루 계절을 지나오며 서

서히 무디어져 간 다정함과 비장

함이 슬며시 되돌아왔다. 그리하

여 1월 1일 00시 00분 해마다 이 찰

나의, 찰나에서만 비롯되는 폭죽 

같은 진심을 잠옷 바람으로 또다

시 지켜본다. 이 순간 내가 아는 

모든 너의 안녕을 질투 없이 바라

고, 내가 잘못한 모든 너를 끈질기

게 반성한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

거나 가까이 있거나 변함없이 나

를 아는 모든 너를, 말과 마음으로 

그리고 말이 될 수 없는 어떤 기운

으로 사랑하고 기억한다. 우리의 

계획과 통제를 넘어서는 기대와 

돌발로 다가올 앞으로의 나날에 

첫날부터 미리 홀로 압도당하지 

않도록 말이다. 아무려나 이 긴긴 

속마음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Happy New Year)예의 바른 한

마디로 간추려져 너에게 ‘카톡

’ 가 닿을 것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부디 감

기는 조심하시고요.  

 

[인류연재]  새해와 감기

이혜준 
 junhey2026@gmail.com

2026년 이민생활을 담담하게 다룰 새로운 칼럼을 소개합니다. 매사추세츠에서 거주하는 필자는 이민생활에서 겪는 일상과 애환을 
수필형식으로 독자여러분을 만나게 됩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당부드립니다. [편집자주]

지윤 철학원재미로 보는 주 간 운 세 
www.askjiyun.com  

213-739-2877 
1월 18일 - 1월 24일  

● 운수: 외면보다는 내면에 충실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나 
앞서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 금전: 주

위 사람으로 인해서 지출할 일이 생깁니다. 특히 순간적인 결정으로 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 애정: 성격 차이가 있어서 힘든 상대 때문에 고민하게 됩니다. 지
금보다 앞으로 함께 가야 할 수많은 날을 생각해야 합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18, 22일 길일. 20, 23일 주의.

쥐띠 | 한 걸음 물러서서

● 운수: 자신의 판단에 확신을 하고 행동해도 되겠습니다. 
긍정적이고 밝은 쪽으로 생각하면 해결의 실마리를 얻게 될 것입

니다. ● 금전: 소유의 만족보다 베푸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인색하게 
하지 말고 인간관계의 화합에 신경 쓰도록 하세요. ● 애정: 약혼이나 결혼하기에 
최적기입니다. 우연히 방문한 곳에서 멋진 일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19, 23일 길일. 21, 24일 주의.

소띠 | 해결의 실마리를

● 운수: 현실에 만족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새로운 투자나 사
업체 확장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의 동요만 없다면 무난하게 

지나갈 것입니다. ● 금전: 모든 일을 순서에 따라 절차를 밟도록 합니다. 자기 뜻
을 분명히 밝혀야 손해가 없을 것입니다. ● 애정: 처한 현실이 힘들수록 부부나 이
성 간에 이해심으로 상대를 받아주어야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습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21, 24일 길일. 20, 23일 주의.

토끼띠 | 현실에 만족하고 

● 운수: 조금씩 이루어지는 기쁨이 있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면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 금전: 자신

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금전적으로 안정되는 시기이니 투자에서도 좋
은 결과가 기대됩니다. ● 애정: 일시적인 측면만 보지 말고 긴 안목에서 바라보아
야 합니다. 인간적인 정을 나누게 되니 더 가까워집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20, 24일 길일. 19, 22일 주의.

범띠 | 조금씩 이루어지는 

● 운수: 오랫동안 뜻대로 되지 않던 일이 해결되고 여러 면
에서 나아집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의기투합하게 됩니다. 

● 금전: 금전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쉽게 풀려 나아가겠습니다. 뜻밖의 소
득으로 웃음 지울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희소식이 들려오고 서로 간의 애정
이 더 깊어지겠습니다. 권태기의 부부나 연인에게도 희망이 보입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22, 23일 길일. 21, 24일 주의. 

용띠 | 서로 간의 애정이 더 깊어지는

● 운수: 아무리 내가 옳다 하더라도 옳은 것이 통하지 않고 
막히는 일이 있을 때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보는 것이 상책

입니다. ● 금전: 수입이 떨어지는 주입니다. 너무 매상을 올리려고 무리하다가는 
오히려 문제가 발생합니다. ● 애정: 주위의 눈을 피해서 만나야 하는 사랑이 점점 
깊은 관계에 빠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잘 피해가야 할 것입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20, 23일 길일. 22, 24일 주의.

뱀띠 | 적당한 선에서

● 운수: 주의가 산만하고 초조해지기 쉽군요. 이 일을 하면
서 저 생각 저 일을 하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금전

: 차분한 마음으로 적당히 긴장한 상태에서 일해야 하겠습니다. 계산상의 착오로 
손해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애정: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
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21, 24일 길일. 22, 23일 주의.

말띠 | 차분한 마음으로 

● 운수: 사업상으로 그동안 하던 일을 바꾸거나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전업을 계획하는 시기로 적합합니다. ● 금전: 돌아가는 

상황과 형편이 좋아지니 지금 오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하도록 합니다. 외부로 활동
해야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 애정: 시부모나 가족과의 갈등이 해소됩니다. 독신
자는 분홍빛 사랑을 맛보게 되는 주가 될 것입니다.  

03, 91, 79, 67, 55, 43생은 19, 20일 길일. 22, 24일 주의.

양띠 | 이 기회를 잘 활용하도록

● 운수: 해외로 나가거나 장거리 여행은 하지 않는 것이 좋
겠습니다. 이사나 변동, 확장하기에도 적합한 때가 아닙니다. ●금

전: 힘들다고 해서 지금 현실과 타협하는 결정을 내리면 안 됩니다. 훗날 찾아오는 
복을 차버린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애정: 외로움도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상대
의 외로움이 자신에게 전달되어 외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05, 93, 81, 69, 57, 45년생은 19, 23일 길일. 20, 22일 주의.

닭띠 | 외로움도 전염이 된다고 

● 운수: 뭔가 변화를 주고 싶다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몸과 
현실이 따라주지 못해서 갈등을 겪게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 금

전: 가슴을 활짝 열고 먼저 베푸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좁은 소견으로 결정하면 그
만큼의 경제적 손실이 따르게 됩니다. ● 애정: 사랑의 감정에 빠져있어도 결혼을 
결심하기에는 자기 자신만이 느끼는 고민이 많겠습니다.   

04, 92, 80, 68, 56, 44년생은 18, 23일 길일. 19, 22일 주의.

원숭이띠 | 가슴을 활짝 열고 

● 운수: 주위의 변화에 잘 대응해야 대길합니다. 함께 일하
는 사람의 지지를 얻을 기회가 오니 신용회복에 힘써야 할 것입니

다. ● 금전: 성실하게 일하면 뜻밖의 행운을 잡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의 도움으로 
재기할 기회도 얻게 될 것입니다. ● 애정: 행복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지내게 됩
니다. 외로웠던 사람은 의지할만한 사람을 만납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0, 24일 길일. 18, 21일 주의.

개띠 | 행복하고 편안한

● 운수: 계획했던 일이 다소 늦어질 것이니 미리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힘들어질 수 있습니

다. ●금전: 매매하는 일로 고심하게 됩니다.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진행하는 것
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 애정: 유혹에 빠져들면 후회할 일
이 생깁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95, 83, 71, 59, 47, 35년생은 21, 24일 길일. 19, 22일 주의.

돼지띠 | 미리 대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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